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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로열티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

정, 이상기후에대응한안정적농산물생산등을위해새로운

품종을개발·육성하고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개

발된 신품종은 542건이 출원되었으며, 그 중 463품종이 등록

되었다. 실제농가에보급되는신품종은적은비중이며, 그 또

한 재배되어 시장에서 유통될 확률도 높지 않다. 신품종 중

소비성향이반영되지않거나재배상의문제점등이보완되지

않은상태로출원·등록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이러한신

품종은 농가에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채 도태되기도 한다[1].

또한 시장에서 신품종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구매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2].

본 연구는단감신품종인 ‘감풍’의 소비자평가결과를활용

하여 ‘감풍’의 맛, 외관등에대한평가결과와함께지불의사

가격수준을통해감풍의마케팅전략을구축하는것이목적

이다.

2.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2.1 분석대상 품종

분석대상 품종인 ‘감풍’은 만생종 극대과종으로서 고품질

완전단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태안단감과 태추를 교

배하여 육성하였고, 2014년 출원되었다. 숙기는 10월 하순이

며, 개장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주지를 유인할 수 있는 덕 시

설이필요하다. 과가크고품질을높이기위해서는적당한열

매 솎기가 필요하며, 과피열과·꼭지들림 같은 생리장해 발생

이 없는 편으로 재배가 용이하다.

과피색은오렌지빛으로과실의모양이편원형이다. 과실의

크기가 평균 417g으로 극대과종이며, 평균 당도가 14.7˚Bx로

매우 단 편이다. 식미감도 아삭한 편으로 우수하다.

국내 단감의 80%는 일본 품종인 ‘부유’나 ‘차랑’을 재배하

고있다. 2023년 기준 ‘감풍’의 재배면적은 198ha로 추정되며,

2016년 2ha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2 분석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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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새로운품종을개발하여로열티를절감하고이상기후에대응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신품종
은개발까지많은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농가에보급되고시장에서유통되기까지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해당연구
는 단감 신품종인 ‘감풍’의 소비자대상 품질평가를 통해 마케팅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풍’은 당도가 높고
크기큰특징을갖는신품종이다. 2014년 출원되어최근재배면적이크게증가하였다. ‘감풍’의소비자평가결과, 당도에
대해매우우수한평가를받았으며, 외관적으로도소비자에게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지불의사가격도 1kg에 11,000원
을넘는고품질과일수준으로책정되었다. 응답자중 91.2%가 ‘감풍’을 구입하겠다고응답하였으며. 주된이유로는높은
당도와선물용으로도손색없는우수한품질을언급하였다. 구입하지않겠다고체험단은물컹거리는식감이기존단감이
랑다른부분을언급하였다. 여러 평가결과를바탕으로 ‘감풍’은프리미엄농산물로서시장경쟁력이있다고판단되며,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소비자의 인식이 어느정도 개선된다면 백화점 등 고품질 농산물로 유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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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평가를진행하였다. ‘감풍’에 대한설명서와사진을동봉

하여 국내육성품종 소비자평가 체험단 102인에게 발송하였

다. 체험단 102인은 제공된 ‘감풍’에 대한 맛과 외관 등 속성

에대한평가를수행하였다. 평가는온라인설문플랫폼인 ‘네

이버폼’을 통해작성하여 102건 모두회수하였다. 설문은 7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4점을 기준으로 증가할수로 긍정적이

고 감소할수록 부정적인 응답을 획득하였다.

3. 분석결과

소비자평가 체험단 102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연령분포는 20대가 16.8%, 30대 38.9%, 40대 28.4%, 50대

13.7%, 60세이상 2.1% 순으로구성하고있다. 30대와 40대의

분포가 과반이상으로 많다. 지역적 분포는 경기과 서울 지역

이각 24.8%로 가장많으며, 광역시(세종포함)·경상도·전라도

11.9%, 충청도 9.9%, 강원도 4.0%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응

답자의 직업은 직장인이 52.6%로 가장 많으며 전업주부

18.9%, 자영업 6.1% 등 순이다.

‘감풍’의 맛에대한평가는다음과같다(그림 1, 좌). 당도는

7점만점에평균 6.0점으로평가가매우좋다. ‘감풍’의 당도가

15˚Bx로 다른 단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체험단의 평가도 긍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도의 경우 2.6점으로 체험단에서

거의 느끼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즙과 조직감은 5.6점과

5.9점으로 높은 편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외관에 대한 평가는 크기, 모양, 색, 경도에 대하여 평가하였

다(그림 1, 우). 우선 크기와 모양 색에 대한 평가는 모두 6.3

점 이상으로체험단의만족도아주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

부 의견에서는평소생각했던단감과전혀달라새롭게느껴

져서흥미로웠다는의견도존재했다. 경도는다소낮은 4.5점

으로 ‘감풍’이 다른단감에비해아삭함이부족한것으로나타

났다.

[그림 1] ‘감풍’ 맛(1∼4)과 외관(5∼8) 평가

‘감풍’을 나중에구입할의향이있는지설문에대하여소비

자평가체험단중 91.2%가구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다.

구입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당도가 좋아서」가 48.4%

로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그 외에도 「선물용」이 21.5%,

「평소먹단단감과달라서」가 18.3%로 다양한의견들이있

었다. 반면에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체험단은 기존 단감

에비해물컹거리는식감으로인해단감의특징이제대로구

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감풍’ 2kg을 구입하기위한지불의사가격은평균 22,018

원으로나타나프리미엄단감으로서시장에서의가능성을확

인하였다.

최근 과일 구매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당도가 주목받고

있다. ‘감풍’은 당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선물하

기도좋은과일인식으로연결되었다. 지불의사가격도 1kg당

11,000원넘는 고가로서프리미엄 과일로서 시장에서경쟁력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소비자 인식

이개선된다면백화점이나고품질전략을추구하는유통채널

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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